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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6월 8일 대통령 발언록

주한미군 고위장성 초청 오찬-인사말

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고위 장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를 

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

여러분들이 멀리 이국땅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한국의 안보를 

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

초청했습니다. 

특히 라포트 사령관은 지금 4년째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훌륭하게 지도력을 

발휘해 주시고, 또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매

우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. 방금 라포트 사

령관이 커블러 중령의 유품을 전해주셨듯이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

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군인들이 한국에서 피를 흘리고 

뼈를 묻은 땅이라는데 대한 그런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

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. 

한국의 성공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은 모두 한미동

맹의 기초위에 서있습니다.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

있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

입니다.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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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고 난 뒤에 한미 동맹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피할 

수 없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를 감당하는 동안에 아마 양국의 군 지

휘부 모두가 매우 힘든 과정을 잘 겪어내 주었습니다. 변화를 잘 관리해 

냈지만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. 

제가 어려운 일을 만든 것 아닌가 싶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지만 따지고 

보니까 내가 제기한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대체로 그동안에 마무리

가 다 된 일들은 미국에 제기한 일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. 그러나 어떻

든 미국이 제기한 것이든 또는 우리 한국이 제기한 것이든 마무리 될 일은 

신속하게 잘 마무리 됐고 또 진행되고 있는 일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

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. 다소 의견이 달라서 협상에 오랜 시간

이 걸리고 또 약간씩 불만이 남아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

평가하면 대부분은 견해가 일치하고 같고 아주 적은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

의 이견들이 있었으나 그런 것은 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

합니다. 

모두가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

런 가운데서도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느낌이 다르기도 할 것입니

다. 오늘은 또 그와 같은 느낌에 관해서 좀 자유롭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

도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저는 곧 미국으로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

야 합니다.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

분의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양국 장성 간에 신뢰를 돈독히 하는 

자리이면서 또 아울러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

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점심 맛있게 드

십시오.

 


